
테크다스, 정유공장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AI 가상센서 개
발

㈜테크다스(대표 고홍철)는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여 가열로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산소, 일산화탄소,

이산화황, 이산화질소 등의 농도를 예측하는 가상센서 기술을 공급하는 업체로, 이번에 GS칼텍스와 협력하여

정유공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.

배기가스 가상센서는 손쉽게 측정 가능한 센서값을 AI 머신러닝 기술로 결합하여, 환경오염물질 농도를 예측하

는 소프트웨어다. 특히 이번에 스스로 정확성에 대한 자기진단 기능을 부착하여 신뢰성 증대에 중점을 두었다고

한다.

GS칼텍스는 1단계로 5기 가열로에 가상센서를 설치하고, 연차별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. GS칼텍스는 전

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적합한 기술로 평가하여 가상센서를 통해 온실가스

를 배출량을 저감하고, 불완전 연소에 의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.

테크다스 관계자는 “우리나라는 현재 95%의 굴뚝에 분석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시하기

어려운 상황이다. 이에 비해 가상센서 기술은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어 온실가스 배

출 사업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”며 “정부에서 추진하는 2030년 NDC(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)와 2050년 탄소

제로 달성에 필요한 기술이다"고 설명했다.

GS칼텍스의 관계자는 "가상센서 기술은 설치와 유지보수가 간편하며,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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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"며, "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사업에 적합한 기술로, 안전조업, 연료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의 일석

3조의 효과를 기대한다"라고 밝혔다.

테크다스의 가상센서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술로 정유공장뿐만 아니라 다양한

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저감과 조업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가격은 하드웨어 분석기

의 3분의 1 수준이며, 유지보수가 간편하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.

<저작권자 ⓒ 서울경제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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